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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전룽, 스전룽 선생 회고록: 홍치(에이서)에서의 경험과 타이완 전자산업 
(타이베이: 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 2018). [施振榮, 施振
榮先生訪問紀錄: 宏碁經驗與台灣電子業 (台北: 中央研

究院近代史研究所, 2018).]

장궈휘†1

 

현재 대만의 하이테크 산업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1980년대부

터 시작된 반도체 제조 및 설계에 관심을 갖는다. 유명한 제조업체로는 TSMC, 

UMC, MediaTek 등이 있다. 하지만 대만의 또 다른 첨단 산업의 근간은 소비

성 전자제품 제조업이다. 예를 들면 반도체 업종의 하위 사업인 ‘패키징 테스트’

처럼 1965년부터 GI(General Instruments) 등이 잇달아 대만을 방문해 파운

드리 사업을 맡아줄 회사를 찾았고, 같은 해부터는 미국의 Admiral, RCA 등도 

TV와 라디오 등 전자제품을 조립하는 공장을 설립했고, 네덜란드(Philips), 일

본(Mitsushita) 등도 대만을 찾았다.1 전자의 반도체 산업은 후자의 전자제품 

산업에 필요한 관련 부품을 제공하고 후자는 점차 위탁생산 능력을 확장하여, 

지금 대만이 의지하고 있는 제조업의 기반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이 둘의 발

전은 순탄치 않았고, 곧이어 1970년대 초에 병목 현상이 나타났다.

 그래서 대만 정부는 위험을 무릅쓰고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산업에서 

IC 설계 및 제조 산업으로 업그레이드를 시도하고 대담한 장기 계획을 제안

했으니, 그것은 바로 1976년부터 엔지니어를 미국으로 파견하여 공부하게 

하고, 그런 다음 대만으로 돌아와 뿌리 내리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불확실성이 많은 계획이었다. 이 문제는 이 책의 주요 논의의 범위를 벗어나

†국립대만대학, changk@ntu.edu.tw 
1 Amsden, Alice H. and Wan-wen Chu, Beyond Late Development: Taiwan’s 

Upgrading Policies (MA: MIT Press,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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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별도로 논의해야 할 것 같다. 한편, 외국 전자 제품 회사는 점차 대만을 

떠나가기 시작했다. 이들은 동남아 국가로 옮겨 더 저렴한 노동자와 더욱 느

슨한 환경보호 규제시스템을 찾아가 별도의 위탁생산 공장을 건설하였다. 

따라서 라디오, 텔레비전 등 대만의 전자제품 위탁생산은 1980년 이전에 정

점에 도달했다. 기타 전화, 시계 및 컴퓨터와 같은 제품의 생산량도 1990년 

이전에 정점에 도달했다가 급격히 감소했다. 이는 이러한 소비성 전자제품

의 위탁생산 제조에 유리했던 대만의 장점이 빠르게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외국 회사는 대만 본토의 엔지니어 및 값싼 노동력

을 활용하면서 이들 중 일부를 훈련시켜 창의적인 자수성가 기업가로 양성

하기도 했다.2 이 책의 주인공 스전룽(施振榮, Shih, Stan)은 이 점에서 대만

의 가장 중요한 국제적 전자 회사인 Acer를 설립했으며, 자체 브랜드 컴퓨

터, OEM 컴퓨터 등의 생산을 시작하였다. 현재는 전자, 통신, 스마트 서비

스 등 다양한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 파생된 회사도 많고 그 영향

력도 엄청나며, 그중 일부는 ASUS, Wistron, Pegatron 등의 회사로 특정 

비즈니스 영역에서는 이미 Acer를 능가하기도 했다. 현재 Acer를 비롯한 이

들 몇몇 기업은 대만에서 창업한 소수의 다국적 기업이다.

 스전룽의 지위와 영향력으로 인해, 그의 이름으로 여러 회고록이나 전기 

작품이 있었지만 모두 상업적 회사에서 출판되었다. 그러나 이 책은 학술기

관에서 발간한 책으로, 사실 여부에 대한 교차 검증 외에도 수년 동안 응집

된 스전룽의 성찰과 깨달음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 

주도면밀하지 못했던 경험과 결정에 대해서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래서 읽다 보면 더 쉽게 공감하고 반응하는 현장감을 느끼게 

된다. 또한 이 책은 그의 마지막 전기 이후 약 10년이 지난 그의 최근 관찰, 

특히 한국, 일본, 그리고 대만의 현재 하이테크 산업에 대한 그의 견해가 담

겨 있다.

 전체적으로 이 책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진행한다. 첫 번째는 스

씨가 1971년에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전자산업에 종사하게 된 기원과 당시 

대만의 국가적 맥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두 번째는 1976년 Acer 설립 

이후 지금까지, 1992년, 2000년, 2013년 세 차례에 걸친 Acer의 기업 개편 

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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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세 번째는 그가 대만 산업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

각하는가를 담고 있다.

중소기업

스전룽은 대만 교통대학 전자공학과 1기(1964년)에 입학하여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군 복무를 마친 후 1971년 같은 학과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

다. 교통대학은 대만 하이테크 산업의 인재 요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자 

관련 학과를 최초로 설립했으며, 지금까지 전자 업계에서 가장 많은 기업가

를 양성했다. 잘 알려진 칭화대학교와 교통대학교는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두 대학으로, 19세기 말에 중국 본토에 설립되어 많은 중국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했다. 1949년 이후 미국에 있는 중국 동문들이 대만 학교의 재개를 강력

히 주장했기 때문에 1956년과 1958년에 신주(新竹)에 학교를 설립했다. 이

후 대만 최초의 사이언스파크(Hsinchu Science Park, 新竹科學園區)가 그 

옆에 위치하기로 결정되었고 1980년부터 개발되었다. 사이언스파크에 필요

한 대부분의 과학기술 인재는 이 두 학교에서 왔다. 그 중 칭화대학은 비교

적 과학자 양성을 우선순위에 두고, 교통대학은 사이언스파크 내 전자산업 

관련 기업가의 주요 원천이 되었다.

 스선생이 교통대학에 다니는 기간에 그의 몇몇 대학원 선배들은 아직 졸

업하기도 전에 미국기업 GI 또는 네덜란드기업 Philips에서 모셔가 가오슝

(高雄)의 공장에서 일하였는데, 매달 급여는 200달러로 당시 대학교수의 2

배에 달했고, 이 대우는 상당히 후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선배 중 한 사람 

추짜이싱(邱再興, Chew, Andrew Tsai-hsin)은 그의 교통대학 교수 스민(施

敏, Sze, Simon Min)의 격려와 투자자들의 자금 투자로 창업의 기회가 생

겼고, 스스로도 나라를 위해 빛내고자 하는 마음도 갖고 있었기에 GI를 이

직하고, 1969년 Unitron이란 회사를 설립하여 반도체산업에 전념했다.3 이 

회사는 명성이 자자한 Intel보다 불과 설립이 1년 늦었을 뿐이다.

3 施敏 스민, 施敏與數位時代的故事 스민과 디지털시대에 관한 이야기 (新竹: 宏津, 
2013), 238-239; 邱再興 추짜이싱, 捨得: 電子業先驅邱再興的事業與志業 바램: 전자산업
의 선구자 추짜이싱의 사업과 포부 (台北: 圓神, 2015), 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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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짜이싱은 반도체 조립 사업 외에도, 회사에 연구개발 부서를 설립하여 

많은 교통대 졸업생들을 유치했다. 그들 중 하나가 스전룽이었고, 스전룽의 

첫 번째 보스가 추짜이싱이었다. 스전룽은 Unitron을 위해 여러 전자제품을 

개선하고 개발했는데, 그중 하나가 당시 상당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대

만의 1세대 국산 컴퓨터였다. 이 컴퓨터 한 대의 가격은 회사원의 약 3개월 

급여 정도였다.4 하지만 그때 Unitron의 개발 부서는 원래 원 투자자가 이

익을 노려 빼앗아 가고, 다시 Qualitron이 설립되었고 나머지 사업은 다른 

미국 회사에 인수되었다. 스전룽은 저서에서 “나는 종종 추짜이싱이 대만 전

자산업의 0세대이고 내가 1세대라고 말한다”(5)라고 언급하고 있다.

 스전룽은 Qualitron을 따라가 제품을 계속 개발하여 회사에 막대한 해

외 판매 이윤을 창출했다. 그러나 원 투자자는 Qualitron의 이익을 가져가 

자신의 원래 본업인 방직공장의 손실을 메워 경영 위기를 초래했다. 이로 인

해 스선생은 1976년에 Qualitron 동료 몇 명과 별도로 홍치(宏碁, 당시 영어

명은 Multitech였으나 1987년에 Acer로 개명)를 설립하기로 결심한다. 이는 

더 이상 투자자의 임의적인 재무 결정에 제약받지 않기 위함이었다. 특이한 

점은 당시 같은 시간대 대만에서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다. 본토

에서 시작한 또 다른 전자제품 회사 Santron도 1세대 컴퓨터 제조에 성공했

다. 그리고 이 회사도 후에 흡사 스전룽 이야기의 복사판처럼, 빨리 성공했

지만 실패했다. 결국, 이들 창업에 필요했던 자금의 투자자는 종종 오래 기

다리지 못하고, 창업 기술이 완전히 발휘되기 전에 서둘러 이익을 거두어들

이려 한 것이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스전룽과 Santron의 몇몇 엔지니

어, 예를 들면 린바이리(林百里), 온스런(溫世仁) 등이 후에 별도로 창업한 

회사들이 지금까지도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 서술한 Acer에서 파

생한 Wistron과 Pegatron 외에 Santron과 후에 파생된 두 회사 Quanta, 

Compal 및 Inventec은 현재 타이완에서 “전자계 다섯 형”으로 불리며, 그 

영향력도 매우 크다.

 기본적으로 Acer와 같은 초기의 많은 대만 전자제품 회사는 기술은 있

지만 자금이 부족했다. 이들은 소규모로 시작하여, 단번에 유명세를 탔고, 

처음부터 많은 이익을 얻었다. 그러나 이들 회사에 기술을 보유한 자는 많았

4 邱再興, 앞의 책,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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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대부분이 초보 엔지니어였을 뿐이다. 좋은 능력은 있지만 자금이 없

어, 초기 성공 이후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또 기업의 유연한 혁신

과 제조 능력은 있었지만, 동시에 중소기업의 보수성과 근시안적 시야도 있

었다. 이는 아마도 대부분 그들의 직장생활 속 대만 본토의 DNA를 이어받

은 것 같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후에 전문인으로 살면서 늘상 

기술 외에 자금 및 경영개혁도 기업의 성공의 관건임을 상기하게 된다. 

세 번의 개혁

국제 또는 대기업에서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스전룽은 Acer의 확장에서 

자신과 회사 팀의 제한된 경험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지만, 지속적인 자체 

학습을 통한 통찰을 멈추지 않았다. Acer의 시대와 당시 산업 대표성을 예

로 들면 거시적인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 대만의 전후 경제 성장, 특히 1970

년대 이후의 주요 발전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현재로서는 국민당 정부의 발전 의지, 글로벌 공급망 구축, 미국의 적극

적인 지원, 일본 식민주의 연속설 외에도 일부 사람들은 중소기업이 맡아왔

던 역할이 관건이라고 말한다. 1950년부터 1980년까지 대만 경제 성장의 가

장 큰 동력은 중소기업에서 나왔고, 이들 중소기업은 정부의 방해를 받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정부의 지원도 받지 못했다.5 기본적으로 그들은 자립적이

었고, 정부의 기대 이상으로 큰 성장을 했다. 스전룽과 Acer는 이 진술에 대

한 유력한 증거 중 하나이다. 그는 “Acer 성장의 진정한 핵심은 수출 판매이

다. ... Acer는 초기에 정부와 거래하지 않았다”(183)라고 인정했다.

 정부의 지원이 없는 상황 속에서, 스전룽이 개발한 신제품은 반드시 유

럽과 미국에 초점을 맞춰야 했다. 대만 시장은 너무 작기 때문이다. 1980년

대 초반 그가 출시한 개인용 컴퓨터는 해외 시장에서 실로 큰 호응을 얻으

며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그러나 스전룽은 여전히 ​​국제화의 병목 현상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유럽과 미국의 주요 제조업체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

5 Wu, Yongping, A Political Explanation of Economic Growth: State Survival, 
Bureaucratic Politics, and Private Enterprises in the Making of Taiwan's Economy, 
1950-1985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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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Acer의 발전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까? 그는 소위 “드래곤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이 핵심 개념은 “드래곤의 꿈이 이루어지려면, 무리의 드래곤에는 

리더가 없어야 한다”였다. 스전룽은 Acer가 글로벌 브랜드가 되기를 기대한

다면, 그 접근 방법은 현지 사람들이 자회사나 합작 회사를 설립하는 형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지 사람들이 파트너가 되거나, 심지어 현지 사람들

이 주도하는 유럽, 미국 및 일본과는 다른 네 번째 세계화 모델이라고 주장

하였다(66-67). 그러나 스전룽은 “이 국제 모델은 나중에 이르러서는 결국 

점차 경쟁력을 잃었다”(68)고 인정하였다.

 1992년 스전룽의 첫 번째 조직개편은 회사 본사 임원의 불만을 샀는데, 

이는 결국 그들이 국제 책임자가 될 기회가 적었기 때문이었다. 2000년, 스

전룽은 Acer의 발전을 위해 2차 개편을 시작하였는데, 유럽인을 CEO로 데

려오는 것 외에도 회사의 많은 제조 업무를 분할하여, 이 분할된 다른 회사

들이 서로 경쟁 관계에 놓이게 하기를 희망했다. 어느 정도 “드래곤의 꿈이 

이루어지려면, 무리의 드래곤에는 리더가 없어야 한다”는 수준을 회사 차원

으로 끌어올리고, 원래의 작은 드래곤이 원래의 어미 드래곤보다 더 크고 강

하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하지만 2013년에는 애플의 개인 PC(PC, 노

트북, 태블릿 포함) 제품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Acer에게 다시 큰 위기가 찾

아왔다. 하지만 당시 스전룽은 2004년부터 은퇴해 약 10여 동안 경영의 핵

심을 떠나있었다. 2013년의 그는 70세가 되어 있었다. 아마도 스전룽 선생의 

변하지 않는 유일한 점은 영원히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그는 다시 Acer

로 돌아가 유럽과 미국의 대규모 공장을 뚫을 방법을 모색하기로 결심하고, 

Acer가 생존하고 더 성장하려 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인식

하였다. 그중에서도 그는 이 관건은 하드보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어떻게 서비스를 스마트화 하느냐가 현 단계에서 Acer

의 업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하드보드 경쟁도, 게임용 노트북이

나 PC 생산 등 고객 맞춤형 프로젝트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했다. 나중에 

볼 때 이 세 차례의 변화는 지금까지 몇 가지 매우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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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마지막 중요한 측면은 스전룽이 대만 산업의 미래를 어떻게 사고하

느냐이다. 기본적으로 스전룽은 대만 중소기업들이 보여주었던 유연성이라

는 장점과 그들의 장기간에 걸친 국제적 경험은 보기 드문 대만형 자산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산업 발전은 민간 주도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그의 견해는 

읽는 이들에게 깊은 통찰을 주고 있다. 그는 정책 계획과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의 존재가 필요하지만, 정책실행 측면에서는 여전히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Acer에서 발전한 경험을 통해, 스전룽은 한국과 일본의 산업 발전을 깊

이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 삼성의 ‘사시미(생선회)론(fresh technology en-

joyed by everyone everywhere)’, 즉 분산투자, 다각화 경영 강조에 동의했

다. 동시에 품질 추구에 대한 일본의 의지를 존경하지만, 하이테크 산업에 

대한 일본의 역할에 약간의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또 한국은 대만과 

상당히 다르며, 무엇보다 기업 규모에 대한 부담과 자부심을 꼽았다. 정치적

으로도 전후 대만 정부는 현실과의 맥락을 이유로 대 기업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경제에 관한 한, 대만은 여전히 수시로 한국의 기업 

규모를 부러워한다고 하였다. 그래도 Acer 경험으로 볼 때, 중소기업은 국제

화에 따른 끊임없는 변혁을 거쳤기에 많은 일본 기업과 다르다고 하였다. 

“끊임없이 자신의 루트를 조정하고, 생존을 위해서는, 어떠한 긍정적인 경쟁 

수단도 모두 쏟아내고, 심지어 체면도 고려하지 않고 변혁을 한다면”(176) 

더 강인하게 성장할 것이라 하였다. 한국, 일본, 중국, 대만 4개국에 대해 더 

친숙해지고 많이 알아야 하며, 이들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세심하게 구

별하여야만 자기 자신을 더 잘 인식하게 되어, 비교 이익을 찾을 수 있다.

번역:�신의연(한일장신대�교수)


